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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리셀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리셀 플랫폼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랫폼이 시장 우위를 점하면서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나, 독과점 시장과 이로 인한 다양성 약화나 이용자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시장 규모는 커지는 반면 국내 리셀 플랫폼의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이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세가 둔화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도 한계가 존재

●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은 자체 검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장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업 활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간 거래 전반에서 역할이 큰 만큼 이용자 분쟁이나 피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도화할 필요 

-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약관 마련과 분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요 약

리셀 플랫폼 시장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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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와 중고 거래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졌으나, 

리셀 전문 플랫폼(이하 리셀 플랫폼)의 등장은 거래 품목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견인

※ �리셀(resell 혹은 resale)은 사전적 의미로 이전에 구매한 것을 파는 것이나, 근래에는 한정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거나 희소성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여 새 제품 상태로 되파는 행위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비싸게 되팔아서 돈벌이나 재테크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전문적인 리셀 판매자를 ‘리셀러(resller)’로 부르기도 함

● �리셀 플랫폼은 한정품의 소유를 위한 구매 창구뿐 아니라 판매 차액을 추구하는 투자 창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초기에는 한정판 제품에 대한 소유가 우선이었으나, 최근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리셀테크’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재판매(resell)하는 행위를 넘어서 정가보다 추가적인 

금액을 더해 되파는 투자적 성격의 거래(resale) 의미를 나타냄(이보한, 2023)

● �기존 중고 거래 서비스와는 다르게, 리셀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뿐 아니라 자체 

검수 과정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음 

- �리셀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터넷 카페나 중고 거래 서비스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졌는데, 품질이나 가격 논쟁 외에도 가품 판매나 허위 매물 등의 사기나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옴

- �거래 상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리셀 플랫폼은 정품이나 품질 검수를 통해 기존 

매체에서의 신뢰 문제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보장

● �리셀 플랫폼은 음지에 있는 리셀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렸으나 중개자 역할에 집중한 타 

플랫폼에 비해 책임 운영이 필요한 상황

- �서비스 초반에는 이용자 유입을 위해 낮은 혹은 무료 수수료/검수료를 책정하였으나 검수 

비용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상승할 우려가 있음

- �리셀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2023.8.17.)에 따르면,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2022년 기준)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하였으며, 주로 품질 

하자(52.1%), 계약해제·위약금(29.4%), 부당행위(10.8%) 관련 사례였음

● �본고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리셀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및 국내 리셀 시장 현황과 더불어,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 사업자(크림, 솔드아웃)의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 등을 살펴보면서 주요 이슈를 추출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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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확장과 리셀의 범위

■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형태와 성장 

●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거래 범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 B2C 

(Business to Customer)에서 개인 간 거래의 형태인 C2C(Customer to Customer) 

영역으로 확장

- �이에 따라 공통의 거주 지역 및 관심사를 가진 개개인이 모인 다양한 C2C 플랫폼이 등장 

하였으며, 특히 중고 거래플랫폼이 시장을 주도

※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은 2027년 3,500억 달러(약 457조 4,500억 원) 규모로 2021년 대비 약 두 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체 패션 시장보다 3배 빠른 성장세임(ThredUp, 2023)

● �중고 거래 시장의 성장 속에 나타난 ‘되팔다(Resell)’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리셀 시장이 형성

- �리셀 시장은 1차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기성품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점은 중고시장과 

유사하나,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희소성’에 부가가치를 붙여 상품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 �개인 간 중고 및 한정판 제품 거래인 리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리셀 

플랫폼이 등장

-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뿐 아니라 상품을 검수하고, 입찰가, 거래가 등의 

시세를 공개하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중고 거래플랫폼과 다르게 거래 전반에 

관여

■  중고 거래와 리셀의 범위

● �단순 재판매(resell)와 투자 목적의 재판매(resale)는 리셀 시장에서 혼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판매 의도와 관계없이 이전에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리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또한 리셀을 가치가 상승한 제품의 판매로 한정한 시각도 있지만, 상품의 니즈가 변화하여 

항상 가치가 상승할 수 없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보한(2023)은 단순 재판매(resell)와 투자 목적 재판매(resale)의 공통점은 구매 후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상승한 제품이 거래되는 점이라고 하였으나,

- �제품의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므로 한정판이더라도 상품 가격 상승이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최초 구매 시점의 가격보다 리셀 시장에서 낮은 금액에 거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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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와 리셀 행위는 이미 구매한 상품을 다른 창구에서 판매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리셀은 주로 ‘새 상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의 거래로 중고 거래 형태 중 하나임

- �중고 거래와 리셀 행위의 공통점은 대부분 개인 간 거래(C2C)라는 점이나, 전문적인 

재판매 행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또한 이미 구매한 상품을 다른 창구에서 판매한다는 점은 중고 거래와 리셀의 공통점이나, 

리셀 시장에서는 가치가 보존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새 상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이 주 

거래 대상이 됨 

● �중고 거래 및 리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시장이 지속해서 변화하면서 명확한 

기준으로 리셀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고 규모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리셀 플랫폼의 거래 방식 및 수익구조

●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의 상품을 검수하고 구매자에게 검수한 제품을 배송하는 등 거래 

전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타 중고 거래플랫폼과 차이가 있음

- �리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품 검수 외에도 시세 확인, 판매자 배송, 커뮤니티 

서비스, 상품 발매 정보제공, 보관 서비스 등이 있음

I  표 1  I  리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검수 • 기존 개인 간 거래에서 존재하던 가품 문제 및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플랫폼에서 보증

시세  

확인

• �시중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한정판 제품 등의 입찰가, 거래가 등 헌재 시세를 플랫폼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거래가 가능

배송 • �각 배송 단계별 기한, 규정, 방법 등이 있어 배송을 보장

커뮤니티  

서비스
• �이용자가 제품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의견 나눔이 가능한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

발매정보  

제공

• �한정판 및 일반 제품의 발매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림

• �수량이 한정된 제품의 경우 드로우(DRAW), 래플(Raffle) 등의 용어를 사용*

보관
• �플랫폼에서 제품을 미리 검수하여 보관해줌으로써 구매자는 검수 통과 후 보관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음(신속한 거래 가능)

* �스니커즈, 전자제품 등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발매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추첨제도

자료: 한국소비자원(2023.6)

● �(거래) 거래는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가를 설정하면, 구매자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즉시 판매/구매가에 따라 바로 거래할 수 있으며, 입찰 방식으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을 수용하는 판매/구매자가 있으면 거래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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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에 대한 취소나 상품 반품이 불가하거나 

어려움

※ �아웃오브스탁의 경우, 구매자 환불은 판매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배송비 및 패널티 금액(구매 금액의 15%)에 대한 환불 

수수료가 발생

● �(검수 및 배송) 거래가 체결되면,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고 검수센터에서 

전문 검수원을 통해 상품의 진품 여부, 품질 상태를 점검받고 합격 시 구매자에게 배송

- �리셀 플랫폼별로 차이는 있으나, 판매자로부터 검수센터로 배송하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며 배송 일정 미준수, 가품 등 기준 미달 상품 판매 등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기도 함

I  그림 1  I  리셀 플랫폼의 거래방식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3.8.17.)

● �(수익구조) 리셀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와 구매자 검수료가 주 

수익원이며, 플랫폼별로 비즈니스 모델에 차이가 있으나 상품보관 서비스, 패션 브랜드와의 

제휴·협업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함

03 리셀 시장 현황 

■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전망

●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드코(Cowen & Company)는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 2020년 

6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300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1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전체 리셀 시장이나 거래 규모를 추정·전망한 자료는 없으나, 현재 리셀 시장에서 스니커즈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로 리셀 시장 규모 추이를 가늠하고자 함

- �동 보고서에서는 2,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0일간 온라인 리셀 플랫폼에서 의류, 신발, 

액세서리의 구매 이력을 조사했는데, 2년간(2019~2021년) 전 연령층에서 구매 경험률이 

두 배가량 증가

판매 회원
➊ �상품 등록 후 거래 체결  

시 검수센터로 발송
➊ �상품 선택 후 입금/

결제(거래 체결)

➋ �검수 통과 시 판매 금액 
정산, 지급

➋ �검수 통과 시 상품 발송

리셀 플랫폼
(검수 진행)

구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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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  I  글로벌 리셀 시장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대표 리셀 플랫폼

1) 스탁엑스(StockX)(미국)

● �(기업 개요) 2016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으로 설립된 스탁엑스는 스니커즈와 의류를 거래하다가 

2000년 11월부터 게임콘솔, 스마트폰, 컴퓨터 하드웨어 등 전자제품으로 거래 품목을 확장함

- 2022년 기준 판매자는 150만 명, 구매자는 1,200만 명, 거래는 4,000만 건을 넘음 

I  그림 3  I  2022년 스탁엑스의 주요 실적

출처: TD Cowen(2022.6.6.) 출처: �Cowen Millennial Tracker Survey, n=2700 for total 

population, July 2021, TD Cowen(2022.6.6.)

지난 30일 동안 온라인 리셀 마켓플레이스에서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중고로 구매한 이력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

출처: StockX(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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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22년 기준 해외 판매자가 스탁엑스 거래의 약 50%를 차지(전년 대비 +25%)했는데, 

스탁엑스가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나타냄

● �(기업 가치) 2021년 4월 8일, 1억 9,500만 달러의 공모와 시리즈 E-1을 채결함으로서 38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CNBC, 2021.4.8.)

● �(수익구조) ①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② 브랜드 및 소매업체와 협력하여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접근을 제공하는 파트너십(광고 및 브랜드 프로모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THE BUSINESS MODEL ANALYST, 2023.4.14.)

● (수수료 정책) 분기별 판매자 등급에 따라 판매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

I  표 2  I  스탁엑스의 수수료 정책과 판매 예시

판매자 

등급

분기별 필수 

매출 횟수

분기별 필수 

매출액($)

수수료 

비율

1등급 n/a n/a 9.0%

2등급 12 1,500 8.5%

3등급 40 5,000 8.0%

4등급 200 2,5000 7.5%

5등급 800 100,000 7.0%

주1: 판매자 등급은 USD로 표시된 총판매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분기별로 조정됨

주2: �거래 수수료 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수수료는 9달러가 적용됨, 예를 들어, 30달러의 판매액의 9%는 2.7달러이나 이 경우 최소 

수수료가 적용되어 9달러의 수수료가 부과

주3: 모든 거래에 대해 수수료 외에 3%의 결제 처리 수수료가 부과

자료: StockX Help Center(2023.8.23.)

● �(거래 현황) 스탁엑스의 주 이용자는 18~34세이며, 대표 거래 품목은 운동화(스니커즈)임

- �(사용자) 스탁엑스 방문자의 39.3%는 여성이고, 60.7%는 남성이며, 연령대로는 18~24세 

그룹이 3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34세 그룹(30.3%) 등의 순

- �(거래 품목) 패션과 의류가 가장 큰 거래 품목으로 구매자의 50%가 차지며, 이 중 운동화 

(스니커즈)가 가장 인기 있고 다음으로 의류 등의 순

※ �거래되는 품목 중 신발은 ‘재고 상품’(deadstock)으로 간주하며, 닳지 않은 상태로 원래 상자, 상품 사이즈를 나타내는 라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복, 시계, 지갑, 핸드백, 벨트, 안경, 수집품(책, 피규어 등), 트레이드카드 등은 새 제품 상태여야 함. 

전자제품은 리퍼 제품(정보에 명시 필요)을 취급하며 리퍼 보증은 제조업체에게 받음(StockX Help Center,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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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4  I  스탁엑스의 사용자 및 거래 품목

2) 고트(GOAT)

● �(기업 개요) 고트는 2015년에 온라인 중고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에 

명품, 스트리트 의류,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 패션 전체로 상품 품목을 확장

- �2019년 7월, 중국에서도 출시하였으며, 170개국 5천만 명의 회원과 100만 명의 판매자를 

보유하고 있음(GOAT 홈페이지, 2023.11.2. 검색)

● �(기업 가치) 2021년 6월, 1억 9,500만 달러의 시리즈 F를 조달하며 37억 5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CNBC, 2021.6.24.)

● �(수익구조) ① 거래에 따른 각종 수수료, ② 인증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 ③ 다양한 

브랜드(광고 및 프로모션)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수료 정책) 판매 수수료는 판매자의 위치(국가)에 따라 변동하며, 일반적으로 $5에서 $30 

사이의 고정 수수료가 부과되고, 9.5%의 거래 수수료가 적용(취소 또는 검증 이력에 따라 이 

수수료는 15% 또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음)

- �현금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자가 PayPal 계정 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2.9%의 수수료가 적용(판매 총수익이 $25가 넘어야 현금 인출 가능)

출처: SignHouse(2023

품목별 거래 비중사용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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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 3  I  GOAT의 판매 수수료 정책

판매자 평점 수수료 비율

90점 이상 9.5%

70∽89점 15%

50∽69점 20%

50점 미만 25%

주1: 모든 판매자는 평점 90점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9.5%의 수수료가 적용됨

주2: 판매자 취소의 경우마다 평점 10점이 차감되며, 판매가 완료될 때마다 평점 2점이 가산됨

주3: 평점 50점 미만이 되면 GOAT에 상품을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된 거래가 있을 때, 평점 50점 미만이 된 경우 수수료 25%를 부과

자료: GOAT Support(2023.11.2. 검색)

3) 더 리얼리얼(The RealReal)(미국)

● �(기업 개요) 더 리얼리얼은 2011년에 설립된 럭셔리 리셀 플랫폼으로 모든 제품이 전문가에 

의해 진품 여부가 검증되어 위탁 판매*되며,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 중

* �대부분의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가 상품 등록을 직접하지만, 더 리얼리얼은 사진 촬영부터 상품 등록, 판매가격 설정, 배송까지 모든 

단계를 업체가 대신 진행하고, 판매 완료 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함

- �주로 고가의 패션 아이템, 보석, 예술작품 등 럭셔리 상품을 리셀함

● �(기업 가치) The RealReal의 시가총액은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2% 증가

※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시가총액 173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021년 –38.0%(107억 달러), 2022년 –88..6%(1억 

2천만 달러)로 크게 감소

● �(수익구조) ① 판매 수수료, ② 직접 판매, ③ 인증 및 검증 서비스*, ④ 광고 및 파트너십,  

⑤ 데이터 및 인사이트**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

* �인증 및 검증서비스는 직접적인 수익원은 아니지만 진품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여 간접적인 수익 

증대에 기여

**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동향, 소비자 행동, 가격 책정 전략 등의 인사이트를 분석하여 판매하기도 함 

● �(수수료 정책) 상품을 다섯 가지*로, 가격대별로 구분하고, 판매자를 판매 이력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판매자 등급별로 특별 서비스**와 커미션 인센티브를 

지급

* �상품은 의류 외(아트 & 키즈 제품), 핸드백, 보석, 시계, 스니커즈의 다섯 가지로 구분

** �전용 컨시어지, 재택방문, 밴 팩업 서비스, 매장 내 이벤트 초대, 무료 우선 검수 서비스(별도 서비스 구매 가능, $144 상당) 

등(The RealReal 홈페이지 검색,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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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5  I  The RealReal의 판매 수수료 정책(핸드백을 기준으로)

4) 더우(得物, POIZON)(중국)

● �(기업 개요) 더우는 중국 MZ 세대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상하이 식장정보 

과학기술 유한공사(上海识装信息科技有限公司)의 산하 온라인 쇼핑 커뮤니티임

※ �2020년, ‘두’는 “물건을 득템하다”라는 의미인 ‘더우(得物)’로 기업명을 변경

- �2015년 중국 최대 인터넷 스포츠 커뮤니티 중 하나인 후푸(HUPU)는 스니커즈 리셀 

열풍에 맞춰 리셀 플랫폼 ‘두(毒)’*를 출시

* �중국 최초로 24시간 온라인 감정서비스와 ‘선 검수, 후 배송’이라는 쇼핑 시스템을 도입

- �운동화(스니커즈) 거래로 시작했지만 이후 상품 품목을 패션(잡화), 명품, 자동차, 전자제품, 

그림 등으로 빠르게 확장

주: 표에는 상품 중 핸드백 수수료 정책을 표기함

출처: The RealReal 홈페이지(2023.11.8. 검색)

Influencer 등급: 총판매액 $1,500 ~ $4,999

 VIP 등급: 총판매액 $10,000 이상

Trendsetter 등급: 총판매액 $1,499 이하

Tastemaker 등급: 총판매액 $5,00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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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 4  I  더우 기업 개요

플랫폼 명 더우(得物, POIZON)

본사 상하이 식장정보 과학기술 유한회사(上海识装信息科技有限公司)

로고

사용자 수(명) MAU: 2,900만(2022년)

사용자 특징
Z세대

• 1, 2선 도시에 집중     • 소비력이 높음     • 유행과 개성을 추구

주요 품목 패션, 뷰티, 디지털, 전기, 식품 등

비고
젊은 층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접할 때 제일 먼저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브랜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2023.8.29.)

● �(기업 가치) 2022년 6월, 매출액의 5배에 가까운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음 

(서울경제, 2022.8.23.)

● �(수익구조) ① 판매수수료 및 검수료, ② 플랫폼 입점 브랜드 수수료, ③ 브랜드와 협업 상품 

단독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COACH, 카시오, 캘빈 클라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더우에서 신제품을 독점 출시(The JoongAng, 2022.2.28.)

● �(수수료 정책) 6%의 판매 수수료에 별도의 검수료(33~40위안, 약 6,400~7,000원 정도)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5) 소다(SODA)(일본)

● �(기업 개요) 2018년, 소다는 일본 한정판 거래플랫폼인 ‘스니커덩크(SNKRDUNK)’를 런칭하였으며, 

2021년에는 시장 2위 업체 모노카부를 인수하면서 일본 내 한정판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 �스니커즈, 스트리트웨어, 럭셔리 브랜드, 트레이딩카드, 게임 콘솔 및 피규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해외 주문·배송 서비스*(아이뉴스 2023.10.4.)를 시작

* �배송은 일본 최대 구매대행 사업자 ‘바이이(Buyee)’와 협력

- �2023년 10월 4일, 네이버 크림은 소다 주식 9,752주(지분비율 43.6%, 투자 금액 976억 

원)를 취득함으로써 크림과 주식의 경영을 통합하고자 함(아이뉴스24, 2023.10.4.)

※ �2021년, 네이버 크림이 363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해 소다의 13.57% 지분 획득한 바 있음(크림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2022.4.4.)

● �(수익구조) ① 거래 및 배송 수수료, ② 검색 상위 노출 비용, ③ 광고 및 스폰서십을 통해 수익 창출

● �(수수료 정책)거래 수수료는 판매 총 거래금액의 3.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상품 

검색 결과가 상위에 노출하게 하는 선택적 추가 비용(프리미엄 리스팅) 등의 비용을 받고 있음

- �또한 구매자로부터 받은 배송비 중 일부를 수익화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 배송 또는 특별 

포장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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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내 시장 및 주요 사업자 현황

■  국내 시장 현황

● �국내 리셀 플랫폼은 2018년 11월 아웃오브스탁(OUTOFSTOCK)을 시작으로, 2020년에 

크림(Kream), 솔드아웃(Soldout)이 등장하며 주목받기 시작

- �2021년 9월, 세계 1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가 한국어 사이트를 런칭하면서 

국내 리셀 시장에서 해외 서비스가 함께 경쟁하기 시작(머니투데이, 2021.9.28.)

- �이 밖에 한화 계열인 엔엑스이에프가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에어스택(Airstack)이 

2023년 7월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음(조선비즈, 2023.6.16.)

● �(사용자 수 추이) 크림과 솔드아웃의 모바일 사용자 수(이하 월 기준)는 점차 격차가 확대되어 

2023년 9월 기준 각각 103만 명과 15만 명을 기록

- �크림의 사용자 수(모바일 기준)는 2020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하반기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 

- �솔드아웃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 20만 대를 기록한 바 있으나, 서비스 개시(2020년 7월) 

이후 모바일 사용자 수에 큰 변화가 없어 사용자 수가 정체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스탁엑스의 모바일 월 사용자 수는 2022년 2월 약 2만 3천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9월에는 1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  그림 6  I  주요 리셀 플랫폼의 모바일 사용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크림     ● 솔드아웃

주: 월 사용자 수 기준(Android + iOS 합계)

자료: 모바일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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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아직 추산된 바 없으나, 상위 사업자인 크림과 솔드아웃의 매출 추이를 

통해 규모 중가 추이를 확인하고자 함([그림 7] 참조)

● �(매출) 크림은 전년 대비 1,299.1% 증가하여 2022년 기준 459.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솔드아웃의 매출은 전년 대비 538.8% 증가한 111.2억 원임

- �크림이 대폭 성장하면서 두 기업 간 매출 규모 격차는 증가

● �(영업이익) 두 기업의 높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크림의 영업손실은 2021년 595억 원에서 2022년 861억 원으로 44.5% 증가하였으며, 

솔드아웃의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170.7%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솔드아웃 영업이익: 2021년 -158억 원 → 2022년 -427억 원

- �국내 리셀 플랫폼들이 이용자 유입을 위한 낮은(혹은 무료) 수수료 및 검수료 무료 전략을 

이어왔으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운영비와 검수료(검수센터 운영, 검수 전문가 

확보 등)의 비용이 커지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I  그림 7  I  주요 리셀 플랫폼의 매출/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 크림     ● 솔드아웃

자료: 각 기업 감사보고서

2022

-86,061

45,958

-42,695

11,118

매출액 영업이익

2021

3,285

-59,549

1,626

-15,770

매출액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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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리셀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 계열의 ‘크림’과 무신사 자회사 ‘솔드아웃’의 양강구도를 

나타냄 

- �‘아웃오브스탁’과 ‘스탁엑스’의 이용자 규모(모바일 사용자 수 기준)는 크림과 솔드아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아웃오브스탁‘의 월 사용자 수는 2020년 말 6천 명대임(모바일 인덱스 자료)

- �2023년 6월, ‘아웃오브스탁’은 정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페이크엑스(FAKEX)’의 

지분 100%(기존 50%) 확보하는 등 수익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투자가 지연되면서*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

* �2023년 4월, 투자유치행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신주인수 방식) 투자 약정(시드펀딩; Seed 

Funding)을 확정하였으나, 동년 6월 투자약정이 취소됨을 밝힘(머니투데이, 2023.6.5.)

■  크림 주식회사(네이버 계열)

● �크림(Kream) 주식회사(이하 크림)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정판 

리셀 플랫폼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정판 스니커즈 중심으로 거래 중개 서비스를 시작함

* �지분율: 2021년 말 기준 53.13%, 2022년 말 기준 43.31%

- �2021년 1월 1일자로 스노우 주식회사의 스니커즈 거래플랫폼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크림 감사보고서, 2022.4.4.)

- �서비스 초반에는 스니커즈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패션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인 간 

거래 외에도 브랜드 협업을 진행

- �셀렉샵, 브랜드 팝업이나 쇼룸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스토어(점포에 따라 상시/비상시 

형태가 상이)를 런칭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경쟁력을 강화

● �(검수) 판매자의 상품 상태를 검수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문 검수*센터를 운영

-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모조품/가품, 손상/오염/사용감, 상품 불일치, 사이즈 불일치, 기본 

구성품 누락 등을 검수하며, 상품군별 검수 불합격 사유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

※ �패널티 최대 10∼15%, 이용정지까지도 적용 가능

- �(보상) 크림은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부담하고 있으나,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

※ �이용약관 제36조(회사의 면책) 2항에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검수센터의 검수 판정 오류 발생 시, 기업의 귀책 사유로 검수 완료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기업이 책임 부담(손해배상에 대해 별도로 정한 정책이 없으면 구매자의 손해는 상품 구매 

가격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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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 5  I  KREAM의 패널티 정책

구분 비율 기준

판매 거부 5%∼10%
• 5%(판매거래 대기 이후 1시간 이내)

• 10%(판매거래 대기 이후 1시간 이후)

발송 지연 10% • 판매거래 체결 후 48시간 이내 발송 정보 미입력

미 입고 10%

• 발송 정보 입력 후, 5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 검수센터에 미도착

• 가송장 등 허위 정보 입력

• 거래체결 전 상품 발송

검수 기준 악용 10%

(신발/의류/패션잡화)

• 상품 불일치             • 사이즈 불일치             • 기본 구성품 누락

(테크/라이프)

• 정보 불일치

가품, 손상/오염/사용감 15.0%
• 가품

• 손상/오염/사용감

자료: KREAM 홈페이지 ‘패널티 정책’(접속날짜: 2023.9.18.)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초기 이용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판매·구매 

수수료와 배송비를 유료화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인상

- �크림은 서비스 출시부터 이용자 유입을 위해 2년간 무료 수수료 정책을 지속해오다, 2022년 

6월에 구매 수수료 2%, 당해 8월에는 판매 수수료 1%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수료를 

지속 인상해 옴

※ �2023년 10월 기준, 구매 수수료는 최대 3%(VAT 별도), 판매 수수료는 최대 5%(VAT 별도) 수준

- �구매자 배송비 무료 정책은 2021년에 유료로 전환하였으며, 판매자 배송비 지원 서비스도 

축소하다가 중단한 바 있음

※ �일반 배송비 인상 추이: 2021년 12월 이전 무료 → 2021년 12월 1,000원 → 2022년 1월 1,500원 → 2022년 3월 2,500원 → 

2022년 4월 3,000원 

I  표 6  I  KREAM의 수수료 정책

구분 수수료

수수료 • 판매 시 최대 5%             • 구매 시 최대 3%

검수료 • 무료(이벤트 중)

배송료
• 판매 시 5,000원/건(판매자 → 검수센터)

• 구매 시 3,000원(일반 배송), 5,000원(빠른 배송/건)

보관 판매 
• 보증금 3,000원/건(검수 완료 시 환불)

• 창고 이용료 3,000원/건

자료: KREAM 홈페이지 ‘이용 정책–서비스 수수료’, https://kream.co.kr/faq/102 (접속날짜: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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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집단 현황)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네이버가 있으며, 지배기업으로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2022년 말 기준 43.3%의 지분을 보유

- �크림은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커뮤니티인 ‘나매인(나이키매니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지분율 100%), 개인 간 명품거래 서비스인 ‘시크(CHIC)’를 운영하는 팹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2022년 말 기준)

※ �2011년부터 시작된 네이버 카페 내 명품 중고 거래 커뮤니티인 ‘시그먼트(크림의 지분율 30%)’와 크림의 한정판 거래 서비스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 

I  표 7  I  크림의 주요 기업 집단 현황(2022년 말 기준) 

구분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지분율

지배기업 → 

크림

크림 →  

종속/관계기업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5.43% -

지배기업 스노우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및 

커머스
43.31% -

종속기업

나매인(한국) 온라인 광고 - 100%

에스브이에이소다사모투자 

합자회사(일본)
사모투자 - 98.1%

팹주식회사 모바일 앱 개발 - 70.00%

관계기업

시크먼트 전자상거래 - 30.00%

크레이빙콜렉터 전자상거래 - 39.51%

Sasom Company(태국) 모바일 앱 개발 - 20.10%

SODA(일본) 모바일 앱 개발 - 13.57%

SHAKE HANDS SDN 

BHD(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 22.47%

PT Karunia Internasional Citra 

Kencana(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 19.73%

페이머스스튜디오(한국) 커머스 운영 - 33.33%

주: 지배기업 

자료: 네이버 감사보고서(2023.3.14), 크림 감사보고서(2023.4.10.)

- �주요 관계기업으로는 일본과 태국의 한정판 거래플랫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다(일본)’와 ‘사솜컴퍼니(태국)’가 있음 

※ �소다는 한정판 거래플랫폼 ‘스니커덩크’를 2018년부터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 2위 업체 모노카부(MONOKABU)를 인수하여 

일본 내 독보적인 1위 업체가 됨

- �이밖에 말레이시아 1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니커라’ 운영사인 ‘쉐이크핸즈’ 지분을 

22억 원 규모 투자하여 22.47%의 지분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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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확장) 크림은 해외 한정판 거래플랫폼 외에도 국내 패션 커머스 플랫폼 등에 투자하면서 

계열사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사업 영역 확장 등에 노력

- �2023년 10월 4일, 크림은 일본 한정판 거래플랫폼인 ‘스니커덩크’를 운영하는 ‘소다’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통합 경영(내년 상반기 완료 예상)하기로 밝혔으며, 입점 브랜드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호 검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디지털타임스, 2023.10.4.)

※ �크림은 소다에 976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43.6%를 확보한 것으로 공시하였으며, 통합 이후 기존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연결 

자회사)으로 편입될 예정(아이뉴스24, 2023.10.4.)

- �2023년 10월 4일, 태국의 한정판 거래플랫폼 ‘사솜’을 운영하는 사솜컴퍼니에도 5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자함

- �2023년 9월 5일, 크림은 상품 검수 업체 ‘페이머스 스튜디오 주식회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취득 예정일: 2023년 12월 31일)을 밝혔으며, 편입 시 상품 배송 및 검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 필요

※ �페이머스 스튜디오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주요 사업으로 2019년 12월 3일 설립되었으며, 크림 서비스의 상품 

검수, 배송, 상품보관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였으나, 크림(주)이 33.33%(2022년 말 기준)의 지분을 보유

- �또한 중고차 검수·판매 플랫폼 운영사 ‘체카’에 약 15억 원, 글로벌 브랜드 및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사업을 하는 ‘블랭크코퍼레이션’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3%, 

2.44%의 지분을 확보(2022년 말 기준)

- �2023년 2월, 티켓 거래플랫폼 ‘티켓베이’*의 지분(43.13%) 인수를 결정하였으나, 크림의 

티켓 영역 카테고리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전자신문, 2023.3.1.)

* �티켓베이는 회원 18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티켓 거래 C2C 플랫폼

■  솔드아웃(무신사 계열)

● �패션 쇼핑 플랫폼 ‘무신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엘디티(SLDT)’*가 운영하는 ‘솔드아웃’은 한정판 

상품거래플랫폼으로 2020년 7월에 서비스를 시작

* �2021년 5월, 무신사는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를 분사

※ �2022년 말 기준, 주식회사 무신사와 두나무 주식회사가 ㈜에스엘디티의 각각 80.08%, 19.92% 지분 보유

● �(검수) 솔드아웃은 자체 검수센터를 통해 정품 및 품질 검증하고 있으나, 검수 과정이나 판정 

결과에 대한 몇 차례 논란*으로 인해 이용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책을 강구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정품-가품 간 판정 오류나 관련 시비가 몇 차례 있었으며(아이뉴스24, 2023.5.9.; 더 중앙(2022.5.26.), 검수 소요 

시간에 대한 불만(시사저널이코노미, 2022.3.17.) 등이 발생한 바 있음

- �2022년 11월부터 검수한 제품이 정품이 아닐 경우, 거래금액의 3배를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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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거래 품목에 따라 물류센터를 구분하였으나, 2023년 8월 말부터 물류센터를 하나로 

두고 검수 시스템을 일원화하였으며, 이는 상품 검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밝힘(전자신문, 2023.8.23.)

- �2023년 4월, 솔드아웃은 검수를 마친 상품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정품 인증을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 파괴형 검수 택, 정품 인증 QR코드가 포함된 따지 등 

3종 보안 기술을 도입(디지틀조선일보, 2023.4.5.)

- �(패널티) 상품군별이나 새 상품/중고 상품 여부에 따라 검수 불합격 사유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

※ �패널티 최대 10%, 이용정지까지도 적용 가능

- �(보상) 기업의 귀책 사유(검수 오판정, 배송 실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

※ �이용약관 제25조(회사의 면책 등) 2항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검수센터의 검수 판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훼손, 분실, 멸실 등)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밝힘

I  표 8  I  솔드아웃의 패널티 정책

구분 비율 기준

판매 거부 10% • 판매 거래체결 후 판매 거부하여 거래가 취소된 경우

발송 지연 10% • 판매거래 체결 후 48시간 이내 발송 정보 미입력

미 입고 10%
• 발송 정보 입력 후, 5일 이내 검수센터에 미도착(주말/공휴일 제외)

• 안내된 검수센터로 입고되지 않는 경우

상품정보 불일치 10%

(새 상품)

• 상품 불일치 

• 사이즈 불일치

• 기본 구성품 누락

• 상품정보(제품 품번/상품명 등) 불일치

(중고 상품)

• 상품정보(제품 품번/상품명 등) 불일치

•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중 새 상품 상태임을 명시했으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밑창 마모 등)

가품 

10.0% 

+

이용정지

(새 상품)

• 정품 인정요건 불충분

• 신제품이 아닌 중고품일시

(중고 상품)

• 정품 인정요건 불일치

주: 패널티 비율은 상품 금액이 기준

자료: 솔드아웃 홈페이지 ‘패널티 안내’, ‘검수 기준 안내’(접속날짜: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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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통한 이용 수수료 외에도, 배송, 보관, 케어 등 서비스, 

브랜드 협력 등을 통해 수익 창출 

- �솔드아웃은 서비스 초반 판매구매 수수료 및 구매자 배송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구매 수수료(1%)를 부과하였으며, 당해 

5월에는 판매 수수료(1%)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인상

※ �2023년 10월 기준, 구매와 판매 수수료는 최대 3%(VAT 별도) 수준

- �2022년에는 일반 배송비를 점진 인상하고 판매자 배송비 지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비용 

절감 

※ �일반 배송비 인상 추이: 2022년 7월 이전 무료 → 2022년 7월 2,000원 → 2022년 10월 3,000원

- �구매나 판매 시 적립되는 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비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 유입을 

유도

● �(서비스 확장) 솔드아웃은 타 리셀 플랫폼과 다르게 카테고리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확장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중단 및 재개편 등으로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솔드아웃은 기존 스니커즈 중고 거래 서비스인 ‘솔드아웃 마켓’을 2023년 1월에 종료한 

바가 있으나, 동년 10월부터 다시 중고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새 상품만 취급하는 

‘크림’과의 차별화 전략을 세움

- �솔드아웃 마켓은 사전 인증 받은 중고 거래 사업자가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였으나, 

10월부터 시작한 중고 거래 서비스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 

※ �상기의 중고 거래 서비스는 정품 확인 외에도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실제 상품 비교 검수를 진행

- �2023년 7월, 거래 카테고리를 티켓으로 확장하였으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개인 

간 티켓 거래 관행이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를 

조장한다는 둥 비판을 받으며 약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국일보, 2023.8.17.)

- �솔드아웃 또한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한정판 스니커즈를 전시하는 

‘솔드아웃 목동’을 운영하고 있으며(2023년 2월부터), 판매 외에도 스니커즈 케어, 판매자 

방문 접수(‘드롭존’) 등의 서비스를 제공(전자신문, 2023.2.20)

- �2023년 7월, 한정판 상품 발매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슈프라이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콘텐츠 공유, 마케팅 협업 등을 진행할 것을 밝힘(매일경제,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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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 리셀 플랫폼 시장의 주요 이슈

■  이용자 피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정책 

● �한국소비자원(2023.8.17.)에 따르면, 리셀 플랫폼 이용 피해 사례(피해구제신청+설문조사) 

중 품질 하자나 검수 불량 등 검수와 관련이 많았으며, 그 외에도 거래 관련 사례가 포함

- �최근 3년간(2020~2023)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셀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품질하자’(52.1%), ‘계약해제·위약금’(29.4%), 

‘부당행위’(10.8%) 등이었으며, 품목 중 ‘운동화’(64.4%)의 비중이 가장 큼

※ �리셀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증감률) : (´20년) 18건 → (´21년) 39건(↑116.7%) → (´22년) 137건(↑251.3%), 총 194건

- �한국소비자원의 리셀 플랫폼 이용경험자의 20.5%가 불만·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46.3%)이었으며, 이밖에 ‘일방적 

거래취소’(37.6%),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32.2%)가 있었음

※ �상기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2022.4.∼2023.3.) 리셀 플랫폼(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5월에 실시

● �검수된 상품 품질에 대해 이용자는 이견을 가질 수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리셀 

플랫폼의 검수 오류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의 자체 이용자 보호 

정책이 요구됨

● �동 자료에서 판매자 패널티에 비해 구매자 보상이 적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2023년 10월) 

기준에도 격차가 존재

※ �판매자의 판매 거부, 발송 지연, 미 입고, 검수 기준 악용(상품·사이즈 등 정보 불일치, 기본 구성품 누락), 가품 및 상태 불량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

I  표 9  I  리셀 플랫폼의 판매자 패널티 및 구매자 보상정책

구분

(기준:상품가격)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판매자 패널티 5.0∼15.0% 10.0%
15.0%

(최소 ＄15)
15.0%

구매자 보상1) 판매자 패널티의 

50%2) 5.0% 경우에 따라 쿠폰 지급 보상 없음

주1: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또는 쿠폰으로 지급

주2: 판매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거래취소 시 구매자에게 패널티의 50%를 포인트로 지급

출처: 한국소비자원(2023.8.17.), 일부 저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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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판매자 정책) 리셀 플랫폼은 이용 약관상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상품정보 불일치, 

발송 지연 등의 사유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패널티 감경/면제 절차나 판정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크림은 이용약관(24조)에서 패널티 감경/면제의 가능 범위(비고의성, 명백한 조작 실수, 

택배사 책임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 직접 판매자가 증명해야 하는 절차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크림의 이용약관 24조(서비스 수수료)에 의하면, 서비스 사용 미숙에 따른 조작 실수가 명백하거나 택배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고의성 없이 가품 및 손상/오염/사용감 있는 제품 판매가 명확한 경우 등에 한해 패널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솔드아웃은 검수를 통해 검수 판정에서 가품이나 요건 불충분 상품에 해당하면 판정에 

대한 판매자 소명에 앞서 패널티를 우선 적용

※ �이용약관 20조(판매자의 수신확인 통지 및 판매 취소) 3항에 의하면, 모조품 또는 정품 인정요건 불충분 상품으로 판정되면, 

패널티 비용을 지불하고, 판정일 30일 이내 해당 상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반품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상품 임의 

폐기

● �(플랫폼의 구매자 정책) 구매자 대상 피해보상이나 환불 관련 정책은 제한적으로 약관에 

제시하고 있음

- �판매자의 과실로 거래취소 시 구매자가 받는 보상은 현금이 아닌 쿠폰이나 포인트로 받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조차 판매 패널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크림의 경우, 판매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거래취소의 경우에 구매자에게 판매자 패널티의 50%를 포인트로 지급

- �솔드아웃의 약관에서 검수 오류 시 보상정책1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지 사항을 

통해 정품이 아닐 경우 300% 보상하는 것으로 안내(솔드아웃 공지사항, 2020.7.20.)

- �솔드아웃 또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고 검수 오류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 신청 기간이 짧아 구매자에게 빠른 대처를 요구

※ �① 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 ② 검수 완료 증표가 훼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③ 원 제조업체의 자체 실링이 훼손이나 제거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품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 환불 신청해야 함

● �(분쟁 조정) 리셀 플랫폼별로 이용자 피해나 분쟁 시 대응 수준은 상이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드묾

- �솔드아웃은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

※ �이용약관 제37조(분쟁의 해결) 불만 사항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회원에게 통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

- �크림은 이용자(회원, 제휴 사업자, 입점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은 제외

※ �이용약관 제37조(분쟁 해결 및 조정) 해당 기업은 회원, 제휴 사업자, 입점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및 1:1 문의 채널 등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및 운영

1 솔드아웃 공지사항(2020.7.20.), “정품 보장 안내”, https://www.soldout.co.kr/notic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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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 및 개선 전략 

● �세계적으로 한정품 및 명품의 리셀가 하락하면서 리셀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국내 리셀 시장은 이용량은 확대되나 수익성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

※ �엔데믹 시작 이후의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리셀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매일경제, 

2022.12.29.)

- �세계적으로 한정품 및 명품의 리셀가 하락*하면서 엔데믹의 시작으로 리셀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 현상을 단순히 해당 제품들의 

유행이 지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견해도 있음

* �최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에서 지난 수년간 인기를 끈 운동화 100개 평균 가격이 

지난해 7%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2021년 해당 제품 가격이 평균 23%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디지털투데이, 2023.3.2.)

- �앞서 <국내 시장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림과 솔드아웃은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비용(서비스 운영비 및 검수료 등)이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리셀 플랫폼은 초반 무료 수수료 정책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힘써왔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23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유료화하고 점차 수수료 및 배송료를 상승해옴

※ �솔드아웃은 2023년 1월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구매 수수료(1%)를 부과하였으며, 당해 5월에는 판매 수수료(1%)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인상

※ �크림은 초기 2년간 무료 수수료 정책을 이어오다 2022년 6월에 구매 수수료 2%, 당해 8월에는 판매 수수료 1%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옴

- �무료 검수료 정책을 이어오거나 일부 플랫폼(예시. 스탁엑스)은 처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검수료를 포함한 이용 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함 

● �표면적으로 무료 검수료 정책이지만 거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사실상 이용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는 상황

I  표 10  I  리셀 플랫폼의 서비스 수수료 현황(2023년 10월 말, 한국 서비스 기준)

구분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1) 아웃오브스탁1)

판매 최대 5%(VAT 별도)
새 제품 3% 

중고 0%

7∼9% 

최소 판매 수수료 17,000원
8.5%∼11.5%3)

구매 최대 3%(VAT 별도)
새 제품 3% 

중고 3.3%
2) 수수료 없음

보관
보관 판매 보증금 3,000원/건 

창고 이용료 3,000원/건, 월

보관 to 보관 3% 

첫 보관 90일 무료 

추가 30일 990원

- 4)

배송비
빠른 배송 5,000원 

일반 배송 3,000원

바로 배송 5,000원 

일반 배송 3,000원

$18 

(국내 배송 16,000원)
3,000원

주1: 스탁엑스와 아웃오브스탁은 판매 횟수나 금액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여 수수료를 할인

주2: 처리 수수료(처리 및 인증 서비스 포함)는 상품가격, 판매자 및 구매자의 지역,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결정

주3: 판매수수료율은 등급별 차등(9.5∼11.5%)을 두고 있으며, 초기 가입자는 8.5%를 적용

주4: �크림, 솔드아웃과는 달리, 오프라인(매장) 판매 대행에 활용되는 보관 서비스로, 이용료가 무료이나 최소 보관일(30일) 이내 회수 

시 검수 비용(27,000원)과 이용료(5,000원/일)가 부과 

자료: 각 사 홈페이지(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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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력을 갖춘 크림과 솔드아웃은 이용자 선점을 위해 서비스 초기부터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정책을 이어왔으나,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이익 창출에 대한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 리셀 플랫폼은 자체 검수 역량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크림은 검수 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검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패션 커머스 

플랫폼과 해외 리셀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를 진행(본문 <4장 국내 

시장 및 주요 사업자 현황> 참조)

※ �크림은 상품 검수 업체 ‘페이머스 스튜디오 주식회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 예정

※ �크림은 2023년 10월, 일본 리셀 플랫폼 운영사인 ‘소다’에 976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43.6%를 확보하였으며, 태국의 한정판 

거래플랫폼 ‘사솜’을 운영하는 사솜컴퍼니에도 5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자

※ �또한 중고차 검수·판매 플랫폼 운영사 ‘체카’에 약 15억 원, 글로벌 브랜드 및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사업을 하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각각 3%, 2.44%의 지분을 확보(2022년 말 기준)

- �솔드아웃은 2023년 8월에 검수센터를 일원화하여 검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 

10월부터 중고 거래 서비스를 재시작하면서 크림과의 차별화

●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등 사업 확장이 수월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어, 리셀 사업 확장 분야 선정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 

- �솔드아웃은 2023년 7월, 티켓을 거래 카테고리로 신규 확장하였으나, 개인 간 티켓 거래 관행이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를 조장한다는 둥 비판을 

받으며 약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음

- �크림이 지난 2월, 국내 최대 티켓 거래플랫폼 ‘티켓베이’의 지분 43.13%를 인수하면서 암표 

시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티켓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국내 1위 기업 ‘크림’은 국내외 유망 C2C 플랫폼에 투자를 이어가며 외향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21년 대비 ´22년 약 1,300%의 매출이 급증했으며(본고 P. 15 참조) 취급 상품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초창기 스니커즈에 

국한했지만, 현재는 의류, 명품 등 카테고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크림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손실 누적 규모가 자본금을 넘어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디지털데일리,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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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논쟁

● �브랜드와 리셀 플랫폼 간 위조품을 둘러싼 상표권 법정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단순히 ‘위조품’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패션계 주도권 싸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매일경제, 

2022.5.15.)

- �이에 앞서 나이키는 StockX의 NFT 판매에 대해 고소

06 시사점 및 결론

● �리셀 시장은 한정판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검수 능력을 갖춘 리셀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패션 상품, 명품 등으로 거래 품목이 확장되고 리셀 시장이 활성화

● �해외 리셀 플랫폼 시장은 미국 플랫폼이 글로벌로 확장된 사례가 다수이며, 국내는 크림과 

솔드아웃 등 로컬 플랫폼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 �대기업 계열사도 시장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6개월 만에 철수하였으며*, 글로벌 

리셀 플랫폼(StockX)도 진입하였으나 국내에서 영향력은 아직 미미함

* �한화솔루션 계열사 엔엑스이에프는 2022년 12월부터 에어스택(Airstack)을 서비스하였으나 2023년 7월에 서비스 종료

-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플랫폼의 충성 고객층이 단단해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 

평가(아이뉴스24, 2023.6.23.)‘

● �글로벌 리셀 플랫폼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플랫폼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나, 독과점 시장과 이로 인한 다양성 

약화나 이용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나이키는 스탁엑스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 중 4켤레가 위조품이라면서 최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

원에 상표권 침해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2022.5.12)

- 4켤레에는 100% 정품이라는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지만, 나이키가 확인한 결과 가품이었다고 주장

사 례

▶ �나이키는 스탁엑스가 발행한 ‘볼트 NFT’*에 나이키 제품 이미지가 무단으로 활용하여 자사 상표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불특정 금전적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명령을 요구

하는 소송을 뉴욕연방법원에 제기(2022.2.3.)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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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지만, 크림과 솔드아웃 외에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각종 중고 거래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도 이뤄지고 있어서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뉴스24, 2023.6.23.)

- �실제로 크림과 솔드아웃은 사업 초기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이용자 규모와 매출을 늘렸으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조치로 점진적으로 거래 수수료와 배송료를 인상해 옴

● �국내 리셀 플랫폼들은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세 또한 둔화함에 따라 이용료 인상에도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국내 리셀 플랫폼은 자체 검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장 및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 외에도 검수 노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활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자본력을 갖춘 국내 리셀 플랫폼들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티켓 리셀 이슈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추후 외향적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시장을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리셀 시장의 양적 확장으로 이용자와의 분쟁은 피하기 어려운데, 특히 리셀 플랫폼은 검수를 

통해 품질을 인증하고 거래 전반에 개입되므로 타 플랫폼에 비해 책임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범위가 넓음

● �리셀 플랫폼이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수하여도 이용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이용자 편의적인 절차가 필요 

- �검수에 있어서는 감별 전문가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더 엄격한 검증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과정을 고객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조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진품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면 가품과 관련된 

논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리셀 플랫폼은 약관을 통해 플랫폼상에서의 거래나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변수에 대해 패널티 및 구제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면책 범위에 

비해 이용자 보상이나 보호에 대한 항목은 구체적이지 않음 

● �리셀 플랫폼 불만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리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함

-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2021년 

6월),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21.11.26.)

*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 �플랫폼 사업자별로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는 상이하나, 크게 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③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④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⑤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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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리셀을 포함한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자율 분쟁 해결방안 마련 계획을 포함

※ �예시. 이용자 사기 피해 예방책 수립, 판매-구매자 간 분쟁 해결기준 및 절차 마련과 운영 등

- �2021년에 진행된 불공정약관 및 시정에 이어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하여,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함

*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 �‘중고 거래 분쟁 해결기준’(이하 ‘분쟁 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 거래를 위한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함

● �국회에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해당 플랫폼 안에서 가품 판매 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판매 중단이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 �다만 해당 법안이 발의돼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국내 플랫폼 사만 규제받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리셀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상의 이용자 간 거래 전반에서 역할이 큰 만큼 분쟁이나 이용자 

분쟁이나 피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도화할 필요 

- �정부는 앞으로도 「중고 거래플랫폼 제품안전 분쟁 해결 협약(2023.6)」의 사례와 같이, 리셀 

플랫폼에도 적용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리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약관이나 

분쟁 조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품안전·분쟁 해결 협약 주요 내용   

➊ (정보제공) 제품 안전정보 및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강화

➋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위해제품 상시 감시·차단 체계 마련 및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➌ (협력체계) 플랫폼 거래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및 이행

➍ (분쟁 해결 기준)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및 플랫폼 차원의 이용자 간 분쟁 조정

➎ (분쟁 해결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➏ �(악성 이용자 제재) 위해제품 반복 판매자,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➐ �(이용자 보호) 판매 게시글, 구매 후기, 이용자 문의·불만 사항 등 모니터링 및 위해 우려·사기 피해 신고  

채널 운영

➑ �(가이드라인 운영) 제품안전 및 분쟁 해결 관련 세부 사항은 가이드라인(부속서)을 통해 운영하며, 협약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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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정책동향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 E-Digital과 주요 디지털 정책 성과 이유진

2023-05-01   동향   최빈개도국(LDCs) 디지털 연결성 동향 김나연

2023-05-02   정책동향   영국의 무선통신 인프라 전략 발표 :「UK WIRELESS INFRASTRUCTURE STRATEGY」을 중심으로 어태선

2023-05-03   동향   미디어 다이어리로 살펴본 인터넷 접속방식의 변화 진정민

2023-06-01   초점   고용구조 변화도를 이용한 ICT 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분석 신우철

2023-06-02   초점   글로벌 SVOD 사업자의 전략 변화와 국내 OTT 시장 영향 김호정

2023-06-03   정책동향   프랑스의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 공개 조수정

2023-07-01   정책동향   캐나다 OTT 서비스 규제 동향: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김청희

2023-07-02   정책해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필요성 라성현

2023-08-01   정책동향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동향: 디아(Diia) 프로젝트 성과를 중심으로 김지혜

2023-08-02   연구동향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본 ICT 산업의 네트워크 효과 장재영

2023-08-03   동향   2023 생성형 AI 주요 이슈와 의미 임영신

2023-09-01   초점   스트리밍 전쟁의 향방과 FAST 이종원

2023-10-01   정책동향   인도 디지털 인디아 법(DIA)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나연

2023-10-02   초점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 이경선

2023-10-03   정책동향   EU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기여 관련 공개의견수렴 결과 정광재

2023-10-04   정책동향   주요국의 데이터 가치평가 논의 동향 박지원 

2023-10-05   동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국내 정보 격차 실태 및 특성 박준혁·심홍진 

2023-11-01   정책동향   일본의 Beyond 5G와 저궤도 위성 정책 동향 이수광 

2023-11-02   정책동향   日, 「ICT 사이버 보안 종합 대책 2023」의 주요 내용 이혜빈

2023-11-03   정책동향   영국, EU 보다는 유연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채택 라성현·정재윤

2023-11-04   정책동향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복원 추진 라성현·정재윤


